
 “암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 홀로 외롭게 암과 싸우고 계신 이순복(가명) 어르신 -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식당 허드렛일, 
 건축현장 잡역부 등의 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신 어르신은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아 이런 일조차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 하나를 잃었고, 왼쪽 발도 변형되어 걸음걸이도 힘이 드십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5년 전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후두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후두암으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된 어르신은 어려운 형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암이 폐까지 전이되었고, 이제 혼자서는 거동도 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어르신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건강과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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